
R&D 평가기법 연구부터 시작해야…
중요도·성공여부 핵심인력의 직감에 의존 … 실패·낭비의 주요인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는 걸러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R&D 프로젝트 평가기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 R&D투자가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은 연구개발의 중요도와 성공 여부를 연구개발 핵심인력들의 직감에 의존하

고 있어 무분별한 기술개발과 투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R&D투자 낭비가 생겨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R&D는 전형적으로 기초 아이디어 단계부터 상업적 성공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R&D 단

계는 프로젝트의 위험수준, 지출되는 비용수준, 그리고 R&D 인력의 숙련도 수준에 따라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여과과정이 필요하다. 즉, 다

양한 평가기법을 통해 인정받은 제품과 기술관련 아이디어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해외 선진기업들은 다기능팀을 구성해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목적의 일관성을 확인하며, 다음 단계로의 이행 가

능성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단계별 입문서(Stage Gate)를 가지고 있다. 각 단계에서의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 가

능성이 희박하고 전략적으로 부적절한 프로젝트를 제거하게 된다.

W.R. Grace는 상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분류하기 위한 아이디어 평가기법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1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정밀화학기업으로 화학제품의 시장 호소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자사의 기술능

력으로 상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분류하는 메트릭스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즉, 고객에 대한 확실한 수요가 존재하면서 자사의 기술에 의해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만이 상업제품으로의 성공

적 변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폐기하든지 아니면 개

발자원을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성공적인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보류하고 있다.

Grace는 여러 가지 마케팅, 기술 및 재정적 심사과정을 통해 대규모의 고객에게 유용하고 시장성이 있으면서

비용 효과적으로 제품화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다임러크라이슬러나 3M과 같은 해외 초우량기업들이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비로부터 더 큰 가치를 뽑아내기 위

해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연구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단순한 투자 확대만이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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